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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-19 동안 “직업"을 가진 사람들의 “Engagement는 사상 최대”

 경기가 좋을때 구성원 motivation은 self-actualization

 COVID-19 이후로는 기본적 욕구(관계,생존) /safety 강조

 Engagement에 가장 큰 영향 drivers (future vision, communication, 

trust, recognition, growth & development, DEI & Belongings)

 간디, 루터킹, 스티브잡스: 비저너리 리더 필요함.

 이제는 “회사“가 아니라 “나＂일하는데 valuing (alignment)

 Great resignation 해결하기 위한 engagement, belongings (통념적으로

이야기하는 리더를 떠나는게 아니라 회사를 떠나는 것임  hybrid work,

DEI, 성장 문화 강조)



-BMW의 transformation 사례 (총괄 Ziska 발표)

-결국 기술 활용에 능한 회사가 경쟁에서 살아남고 sustain 가능

-BMW가 그동안 Hipo(highest paid person opinion) 듣다가, 데이터 중심

으로 의견 받고 바꾸기 시작함. (피드백 & NLP)

-구성원 (특히 new hire) 이탈 막기 위한 Network analysis (온보딩)

-Training & upskilling  현재 투자의 50% 이상 AR & VR (XR)

-AI & ML 활용한 작업장 구성원들 safety 높임 (image recognition & 

statistics)

 HR이 data로 보고하니 strategic decision에 포함되기 시작함.



-Explorance HR solution

-조직내 산적해있는 survey 데이터 중에서 텍스트 데이터를

분류모델(ML) 활용해서 feedback session에 이용

-sentimental analysis/network 연계한 dash board

 결국 hybrid work에서 HR은 성과 정의와 feedback 등

management 방식이 바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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